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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호자랑스런안전인

경기도안성에위치한주식회사두원정공, 자동차핵심부품인연료분사장치를생산하고있는이곳

의안전을책임지고있는이광규대리. 올해로 34살의그는경북문경에서태어나지금은 1남 1

녀를둔가정의가장이다. 27살에대학에서안전공학을전공한후이곳에입사하여어느덧7년차안전

관리자가 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는데 당시 기계공작이나 기계실습시간에

잦은기계결함과안전부주의로인한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여친구들이다치는모습을접하게되면

서‘안전’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게되어대학에서는안전공학으로전공을바꾸었다고한다. 졸업후,

이곳두원정공의안전관리자로입사하면서안전업무를담당하게되었다. 입사후2년여가지난2003

년초, 근골격계질환에대한사회적인식확산에따른산재증가로많은어려움이발생하게되었다. 당

시에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개념이나 자료조차 미비한 실정, 근로자의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

조사와 개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업무에 매진하였다. 지금 돌아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고생한 만큼 보람도 컸다며 잠시 그 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어느덧 세월

이흘러그동안의경험은그에게안전에대한자부심과열정을갖게하였고, 서슴없이“아직일부회

사에서는안전보다는생산에치중하여근로자의안전은뒷전으로한채매출에만열을올리고있는데

이는작업자가건강해야회사도건강해질수있다는경영마인드가부족하기때문입니다.”라고토로하

는 그의 모습에서 베테랑 안전관리자의 모습이 풍겨져 나오는 듯하다.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물어보

자“안전관리자라면 누구나 무재해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꼭 무재

해사업장을만들고싶습니다.”라는굳은의지가담긴말에그의바램이꼭이루어지리라는확신이생

긴다. 최고의 안전은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실천하는 것일 것이다. 모든 근로자

가안전관리자가되어‘안전지킴이’가될때건강한사업장, 행복한가정을만들수있다. 그는아직젊

고이루고싶은목표가있고, 그것을이룰수있는열정이있다. 올해그의바램이현실이될수있기를

기원해본다. <임재근기자>

노란 꽃봉오리가 살며시 실눈을 뜨기 시작한다. 따
사로운 햇볕과 따사로운 바람, 어느덧 싱그러운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하나하나 움츠렸던 만물이 깨어
나는 계절,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만 같은 기대에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 처음이라는 말처럼 설레게 하
는 게 있을까? 61호 자랑스런 안전인, 주식회사 두원
정공의 이광규 대리를 만나기 위해 안성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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